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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적응준비에 관해 조사하고 대학생과 대학
이 해야 할 일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산 소재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성별, 전공별, 학년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과 공대생, 고학년이 
상대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서 학생 모두 생활
의 편리함과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큰 변화로 응답했다. 둘째, 새 시대에 대한 준비에서 전공에 따라 공대생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셋째, 시대가 요구
하는 능력 보유정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치보다 낮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4차 산업혁
명시대를 대비하면서 준비의 어려움은 남학생과 여학생들 모두 교육의 부실을 꼽았다. 남학생들은 실습기회 
부족과 시간부족, 경제적 부담을, 여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관심 부족을 꼽았다. 따라서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혁명시대 관련한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 개설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기를 다양한 방안마
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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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ollege students awa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pare to adjust i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17 college students in Busan city and analyzed 
by gender, major and grade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who are male, higher grade and 
major in engineering area showed greater recognition compared to students who are female, lower 
grade and studying other areas for the new era. Also for big changes of the era most students agreed 
with convenience of life but decrease of job opportunities. Second, most students showed nothing 
special work yet but students in engineering area make an effort to foster their competence. Third, 
most students had lower, below average level of competence that are required in the new era. Fourth, 
the difficulties students encounter are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financial problem. Male 
students responded lack of time and laboratory work and female students are lack of concerns. The 
study suggests that colleges should provide various method such as regular and irregular and extra 
curriculum to enhance students creativity and competence for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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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 제기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정보사회에

서 인공지능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지식기반 정보사회
에서 존재하던 제조업과 바이오 산업분야의 각종기술
들이 정보통신기술로 연결되고 융합됨으로써 개체간의 
소통이 새로운 부가가치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제르
미 리프킨이나 존 나이스비트와 같은 일부 학자들이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
은 이것이 새로운 동력 발명 및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빠르게 진화
되어갈 때 학자들은 영역간의 수직적 사회에서 상호의
존성을 토대로 하는 융합적 사회로 변화될 것을 예견했
고 대중사회에서 개개인이 원자화되는 콤팩트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
명’이라고 선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등
장과 이의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속도와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주는 영향 때문이다[2]. 
이전의 산업혁명이 선형적 속도로 발전했다면 4차 산
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 생활환경, 그에 따라 파생되는 관계들이 급속
한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3].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하여 가장 많이 인지되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이 탑재된 로봇, 사물 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트,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
은 분야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배가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침투될 예정이며 그로 인한 변화의 넓
이와 깊이는 생산, 경영, 운영의 시스템과 사회에 급속
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은 교육, 환경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여러 난제들을 
풀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시대
는 많은 업무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사람들은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세

대들이다. 그들은 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사회로의 변화
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시
기인 2030년 정도에는 어떤 사회로 변모되어있을지 예
측이 불가능하다. 정보사회 이후 지식의 평균수명을 
4-5년으로 볼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유용하
지 않을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역량을 길러 준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사회가 변한다면 대학은 그 속도
를 미처 따라갈 수 없다. 대학은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준비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하는가를 깊게 고
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미래사회에 
대한 인지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학생들
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인지하며 대비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정
도와 변화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대학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학생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4.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학에 요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새로운 시대 도래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준비를 경청하고 조사, 분석함으로써 기술공학 중심의 
교육에 치중할 우려가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대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
키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I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일명‘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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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되었다[4].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봄에 알파고와 이
세돌과의 바둑대결에서 인공지능 개념으로 많은 이들
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소프트웨어교육, 스마트교육, 
학습자 중심교육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영역변화, 인적
자원으로서 인재육성 등 새로운 교육방향과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5-7].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학교의 정규교육에서의 관심
과 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및 준비, 이해 등에 관한 연
구 또한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이 정보
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현실과 가
상이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
계가 희석되는 ‘융합’의 시대[8]로, 인간의 삶의 변화속
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각 분야 간 연계와 융합
이 가속화되는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가 나타난다
[2]. 협의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기술융합
을 의미하고, 광의의 관점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시장 전체의 기술혁명으로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사업에서의 혁신을 의미한다. 즉, 소비-제조-유통-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연결시킨 지능
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소비, 제조 및 서비스계의 혁
명을 말한다[3]. 이에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
업구조의 재편, 산업 내 경쟁구도의 변화, 직업별 업무 
처리 방식 변화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9]. 

이전의 산업혁명이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켰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근간으로 하
기 때문에 예상을 초월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대중
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었을 때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 워치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첨단 로봇 등
이 상용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일본은 
고령층 인구를 위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로봇

을 개발하였고, 미국은 어펙티바(affectiva), 이스라엘
에서는 비욘드 버벌(Beyond Verval)이 개발 중으로 
인간의 감정을 알아내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개발 중이
다[10].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결정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속도전은 곧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
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
어 소비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달리 산업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용의 변화를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보스는 2018년을 ‘무인노동의 원년’으로 
간주하였다[11]. 산업현장에 등장한 인공지능이나 로봇
의 파급력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직업에서 사람
의 역할은 소멸되거나 축소되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
무행정직이나 단순 육체노동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고 점차 고용은 감소된다. 청
소와 길안내를 맡은 인공로봇, 공공장소에서 날마다 늘
어나는 키오스크(kiosk)를 보면 고용감소는 현실화 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구조와 직업 구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생존과 연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
라 불리는 비벡 와드와 교수는 10년 안에 ‘포천 500대 
대기업’ 중 70%는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다[12]. 글로벌 
기업도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예외는 아니다. 
Manpower Group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Z세대
가 종사할 직업중의 65% 이상은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며 현재 직종의 45%는 자동화될 것[13]
이라고 한다. 단순히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기술과는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등장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발달로 인해 
2020년 전에 5백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며 현재 유아(2016년)들
이 직업을 선택할 시점에는 직업의 65%는 현재 존재하
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14].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역량과 교육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 요인들이 부각됨으로써 학생들은 미래과
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5]. 세계경제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650

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성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 세계적인 공과대학 매사추세츠공대
(MIT)의 경우 기술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해 전공과목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기초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그 이상은 통합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
는 방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17]. 따라서 자신
과 타인의 감정을 잘 다스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 뿐 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
육이 필요할 것이다[18].

박남기[5]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자
율학습역량, 기계와의 경쟁 우위를 위한 인성 및 기업
가 정신 계발, 그리고 공동체 의식 계발 등을 제시하였
으며, Albert[19]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7
가지 능력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빠른 의
사결정 능력,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 다양한 센서에 
대한 이해, 사이버 물리적 체계로서 기계에 대한 이해,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의 권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업무능력을 얻기 위
해 기존 학습을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21세기 사회에 요구되는 
기본역량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항목이다[4]. 
역량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
며,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새로운 사회에 생존·적
응하며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
보다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문해력[16], 자
기 주도적 학습역량[20], 융합적 전문역량[21], 노동과 
여가의 균형적 가치, 매체 비판능력, 도덕감과 감수성
[7]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습자는 더 이
상 수동적인 학습자나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학습목
표와 과제에 따라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콘텐
츠를 만들어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특성을 보인다
[22][23]. 또 2015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3가지 핵심역량이 인성과 
기초문해능력, 문제해결능력이라고 발표하며 인성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4]. 세계경제포럼에서 강
조한 인성역량은 주도성, 일관성, 도전정신, 적응력, 리
더십 등이며 이러한 인성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재상은 
‘로봇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며,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감
성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시하였다[25].

미래학회에서도 인공지능시대에 학생들에게 요구되
는 역량으로 창의적 인지 역량(창의성, 문제해결력, 미
래도전력, 인문학적 소양), 인성적 정서역량(인성과 윤
리의식, 문화예술 소양, 자아긍정 관리, 협업 리더십 역
량), 협력적 사회역량(소통과 협력, 사회적 자본 이해, 
글로벌 시민 의식, 스포츠․체력관련 역량), 생애주기 학
습 역량(자기주도 학습력, 과학기술 변화 이해, ICT 활
동 능력, 평생학습능력)을 제시하였다[26]. 2016년의 
세계경제포럼[16]의 교육정책 보고서에서는 문화·시민
적 문해력과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함께 의
사소통능력과 협동능력과 같은 사회적 역량이 4차 산
업혁명에 대비한 역량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래사회에는 자아성찰과 사회적 협력이 가
능한 인재가 요구되며,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역량
을 키워야 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그에 따른 역량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대학교에서의 교육방향을 모색하는
데 제언이 가능하리라 본다.

사회가 변하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
이다. 학교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
속적으로 교육방법과 내용을 변화시켜왔다. 농경사회에
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을 때 공장의 규격화된 생산에 
맞추어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라는 원칙아래 교육은 지
식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 활용을 통한 창의적 생산성이 강조되고 교육 역시 
오랫동안 사회에서 공존해 온 관습과 사고의 틀에서 벗
어나야만 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기존 지식에 대한 
비판적이고 해체적 시각으로 변하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인공지능시대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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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기존 시스템
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능화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
비스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기존의 시장 질서를 파
괴하여 시장을 석권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능정보 신기
술의 근간이 되는 것은 SW이고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
심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의 일자리를 만
드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의 열풍이 일어
나고 있다. 영국과 핀란드는 만 4-5세 유아부터 코딩교
육을 시작하였고 미국 역시 2011년 ‘컴퓨터 과학’ 교육
과정을 ‘컴퓨팅적 사고’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부터 초, 중등학교에서 sw(software)교육
을 필수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본개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사고력 향상으로 이를 통하여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함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목적은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기르기, “sw 능력” 기르
기, “sw 문화소양” 기르기라는 단계별 교육수행이 필요
하다. 컴퓨팅 사고력은 sw 교육의 출발점이며 인간의 
생각과 컴퓨터의 능력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사
고력을 말하며 이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고 
능력이다. 문제를 컴퓨터에 의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보여 지는 해결책이며 그와 관련된 사고과
정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프트웨
어 교육의 대부분이 코딩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
정한 소프트웨어 교육목적의 한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
다는 우려이다[27].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
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sw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왔으며 2018년에 25개의 대학을 선정, 450억원을 지
원하고 있다. 올해도 5개 대학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분석에 의하면 SW분야에서 2025년까지 14만
개 일자리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가상현실, 스마트카 등 5대 유망 산업분야
에서 2025년까지 26만개 일자리 수요가 일어날 것이
라는 것이다[28]. 이런 계산 하에서 향후 5년간 SW직

종에서 17만명 수요가 예상되지만 대학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동명대, 건국대, 
서울여대 등)은 SW대학을 설립하여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전교 대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관련 과
목과 SW 활용과목 등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SW 교육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시
급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착오 단계를 거
쳐 이제 체계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
한다[27]. 결국 SW 교육은 단순히 학생대상의 교육이
어서는 안 되며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동반되어
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
하면서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
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조사한 후, 설문지 문
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2017년 11
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총 328부가 회수되었다. 최종 결과 분석에
는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17부만을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조작적 정의
설문지는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차 산업혁

명에 관한 인지도 문항 7개(어느 정도 아는지, 정보 얻
는 경로, 전공영역에 미칠 영향, 학과 준비 정도 인지, 
취업분야와 전공 일치도 관련 생각, 4차 산업혁명에 대
해 떠오르는 용어,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 중 먼저 생
각되는 것),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한 준비정도 문항 1
개(어떤 준비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본
인이 갖고 있는 능력 향상 노력에 관한 문항 13개(기초
능력 4개 : 표현하는 문구, 단어 잘 찾아낸다/ ICT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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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사용/ 경제 관련 전문용어 익숙/ 외국인 노동자 
거부감 없음, 도전역량 4개 : 비판적사고 통해 문제해
결/ 창의적/ 상대방 감정 잘 배려/ 다른 이와 함께 일
하기 좋아함, 변화를 위한 개인적 역량 4개 : 호기심/ 
끈기/ 리더/ 다른 나라 문화, 사회 관심, 그 외 능력 향
상 위해 노력하는 항목 1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
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항 1개, 대학교
에 바라는 것에 관한 문항 1개, 끝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문항 3개(성별, 전공별, 학년)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대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 
측정에서는 세계경제포럼[16]에서 제시한 21세기 학생
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기초능력, 도전역량, 변화를 
위한 개인적 역량)을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
서 ‘매우 그렇다(5)’ 등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문항들은 공대 교수들과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 있는 전문가에게 각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받았으
며, 대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 정도에 대한 12개 항목은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이들 항목의 Cronbach's α값
은 .819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통계프로그램 20.0을 사용하
여 신뢰도 검사, t-test, 교차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에서 
전공은 공대와 비공대로 이분화하였는데 이것은 공대
생과 비공대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학년은 저
학년(1~2학년), 고학년(3~4학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Ⅳ. 연구 결과 분석

1. 표본의 특성

표본 중 남학생은 157명(49.5%), 여학생은 160명
(50.5%)이다. 저학년 247명(77.9%), 고학년은 70명
(22.1%)이었으며, 전공별로는 공대생 105명(33.1%),  
비공대생이 212명(66.9%)으로 구성되었다. 

2. 결과 분석
대학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표 1]과 같이 
성별, 전공별, 학년별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도
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전공별로는 공대생이 비공대
생보다 인지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학
년이 저학년보다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공학계열 남학생 중 고학년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인지를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질
문에서는 [표 2]와 같이 성별,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꼽았
다. 특히 여학생과 비공대생이 ‘일자리 감소’에 더 민감
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2>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어떤 준
비를 하는가에 관한 분석은 [표 3]과 같다. 그 결과 성  
별과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과 비
공대생은 절반 이상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
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들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N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도

성별
남 157 2.46 .730

2.328 .021*
여 160 2.28 .675

전공별
공대생 105 2.59 .646

3.955 .000***
비공대생 212 2.26 .713

학년별
저학년 247 2.33 .700

-2.106 .036*
고학년 70 2.53 .717

* p< .05  ** p < .01  *** p < .001

표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인지 차이 비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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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생활의 편리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인간영역 감소 경제적빈곤 전체

성
별

남 43(27.4) 48(30.6) 16(10.2) 24(15.3) 20(12.7) 6(3.8) 157(100)

여 44(27.5) 58(36.3) 8(5) 13(8.1) 36(22.5) 1(0.6) 160(100)

전체
87(27.4) 106(33.4) 24(7.6) 37(11.7) 56(17.7) 7(2.2) 317(100)

χ²= 15.008.   df = 5,   p = .010**

전
공

공대 31(29.5) 27(25.7) 7(6.7) 20(19) 16(15.2) 4(3.8) 105(100)

비공대 56(26.4) 79(37.3) 17(8) 17(8) 40(18.9) 3(1.4) 212(100)

전체
87(27.4) 106(33.4) 24(7.6) 37(11.7) 56(17.7) 7(2.2) 317(100)

χ²= 12.883.   df = 5,   p = .025*

* p< .05  ** p < .01 

표 2.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날 변화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한 차이 비교                         (단위 : 명, %)

성별
전체

전공별
전체

남 여 공대 비공대

준
비
도

전공 등 
학교수업에 열중 31(19.7) 27(16.9) 58(18.3)

χ²=10.036
df = 3

p = .018*

25(23.8) 33(15.6) 58(18.3)

χ²=11.891
df = 3

p= .008**

다양한 매체 통해 
인지 55(35.0) 49(30.6) 104(32.8) 35(33.3) 69(32.5) 104(32.8)

별도로 공부 9(5.7) 1(0.6) 10(3.2) 7(6.7) 3(1.4) 10(3.2)

특별히 준비 없음 62(39.5) 83(51.9) 145(45.7) 38(36.2) 107(50.5) 145(45.7)

전 체 157(100) 160(100) 317(100) 105(100) 212(100) 317(100)
* p< .05  ** p < .01 

표 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준비 차이 비교                                                     (단위 : 명, %)

<연구문제 3>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본인
이 가지고 있는 능력 파악과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초능력에서 성별간의 차이(남>여)만 있을 뿐, 도전
역량이나 변화를 위한 개인적 특성은 별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들의 
평균치가 높지 않아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분석한 결과,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른다(150명, 15.9%)는 답변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창의성 배양(136명, 14.4%)과 전공에 
대한 지식 향상(119명, 12.6%),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
결 능력 향상(117명, 12.4%), 끈기(93명, 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필요한 능
력들을 대학생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문제 4>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면서 준
비의 어려움과 대학교육에 바라는 점을 알아보는 것이
다. [표 5]와 같이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 모두 교육의 부실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토
로했다. 다음으로 남학생들은 실습기회부족과 시간부
족,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며, 여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관심부족을 꼽았다. 

이어 대학교육에 바라는 점을 분석한 결과, 전공에서 
관련 능력 과목 개설 응답이 141명(21%), 교양과목에
서 관련과목 개설 114명(16.9%), 도서관에서 관련 자
료 제공이 30명(4.5%), 대학신문에서 지속적인 관련 기
사 제공 24명(3.6%)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장 시급
한 문제는 대학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교과․비교
과 과목이나 활동의 개설이 시급하며, 그 외 경제적 부
담 해결방안, 실습기회 제공, 관심 유발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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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성별 전공별 학년별

남 여 공대 비공대 저학년 고학년

기초 능력

평균 9.9 9.4 9.9 9.5 9.6 9.5
SD 1.9 1.7 1.9 1.7 1.7 1.8
t 2.421 1.625 .635
P .016* (df = 315) .105 (df = 315) .526 (df = 315)

도전 역량

평균 11.5 11.6 11.6 11.5 11.5 11.8
SD 1.9 1.8 1.9 1.8 1.8 2.02
t -.245.807 (df = 315) .104.917 (df = 315) -1.064.288 (df = 315)
P

변화를 위한     
개인적 특성

평균 11.2 11.2 11.4 11.1 11.1 11.7
SD 2.01 2.21 2.1 2.0 2.09 2.14
t -.063 1.141 -1.940
P .950 (df = 315) .255 (df = 315) .053 (df = 315)

* p< .05 

표 4.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능력 차이 비교

성별 전체 전공별 전체 학년별 전체남 여 공대 비공대 저학년 고학년

어
려
움

관심 부족 16(5) 22(6.9) 38(12) 14(4.4) 24(7.6) 38(12) 29(9.1) 9(2.8) 38(12)

경제적 부담 21
(6.6)

24
(7.6)

45
(14.2)

15
(4.7)

30
(9.5)

45
(14.2)

34
(10.7)

11
(3.5)

45
(14.2)

실습기회 부족 28
(8.8)

17
(5.4)

45
(14.2)

14
(4.4)

31
(9.8)

45
(14.2)

33
(10.4)

12
(3.8)

45
(14.2)

시간 부족 22
(14)

18
(11.3)

40
(12.6)

13
(4.1)

27
(8.5)

40
(12.6)

35
(11)

5
(1.6)

40
(12.6)

교육의 부실 44(13.9) 64(20.2) 108(34.1) 33(10.4) 75(23.7) 108(34.1) 86(27.1) 22(6.9) 108(34.1)
안내책자 등 정보부족 21(13.4) 9(5.6) 30(9.5) 14(4.4) 16(5) 30(9.5) 23(7.3) 7(2.2) 30(9.5)

장래 취업과 무관 5(1.6) 6(3.8) 11(3.5) 2(0.6) 9(2.8) 11(3.5) 7(2.2) 4(1.3) 11(3.5)

전 체
157(49.5) 160(50.5) 317(100) 105(33.1) 212(66.9) 317(100) 247(77.9) 70(22.1) 317(100)

χ²=12.804, df = 6, 
p = .046*

χ²=4.242, df = 6, 
p = .644

χ²=4.402  df = 6, 
p = .622

 * p< .05 

표 5.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 시 어려움 차이 비교                                                 (단위 : 명, %)

Ⅴ. 결론 및 논의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
한 대학교육의 방향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대학생들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를 조사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
으며, 특히 공대 학생 중에서 고학년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인공지능, IOT, 로봇, 바이오 신기술, 3D 프린팅 등이 
대부분 공대생과 관련이 있으며 공대 남학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비공대 학생들에게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할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경각심 등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
구결과와 선행연구[29]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공대생의 
인지도가 비공대생들의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서로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2017년 
11월)과 선행연구[29]의 설문조사기간(2018년 10월)
을 감안할 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공
대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날 변
화에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생활의 편
리함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과 비공대생이 일자리 감소에 민
감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반면에 공대생은 
생활의 편리함인 긍정적인 시각을 더 갖고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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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선행연구[29] 결과와도 동일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이 나타나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행연구[29]의 결과와도 동일
한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생들
의 준비 수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준비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에서 현재 대학생
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생들이 기초능력과 도전역량, 변화를 인지․적응
하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
며, 다음으로 창의성 배양, 전공에 대한 지식 향상, 비판
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함양과 같은 역량의 중요성도 더
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현재 대학교
육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과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
하고, 도서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 대학신문에서 지속적
인 관련 기사를 제공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본 교육목표는 인류공영과 
번영을 위한 공동선과 인간의 지적 호기심, 탐구능력, 
그리고 수행능력 등을 스스로 개발하고 정립하는 자율
인을 양성[16]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계
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특성을 강조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지성
과 감정을 결합한 인재양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글로
벌 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와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은 공유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함께 타인에 대
한 이해, 타인과의 협업, 의사소통능력은 자연스럽게 연
결되는 역량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관심영역
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맞는 개
별적 지식을 선택하고 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은 개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중심의 교육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급

속도로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은 학습자가 주도
적으로 역량함양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플랫폼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 후에도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순환된 개방 교
육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신지식을 보급하는 장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학교의 기능은 비대면 학습
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가르치고 관점의 차이와 이
해능력, 소통능력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전공분야에만 몰두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와 과학, 예술, 문학, 디자인 등 다
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자신의 지식확대를 위해 평생학
습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11][14]. 대학의 커리
큘럼도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 역량에 중심을 둔 암묵
적 지식의 축적, 다른 분야와의 융합, 문제해결중심의 
학습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단순히 직업교육을 
하기 보다는 인간 삶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방면의 
주제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
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지역적으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로 한정하여 타 지역 대학
생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다양
한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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